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3. 11. 22.(수) 17:30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 금융당국·관할 지자체간 공조 강화 및 사이트 업계 자정활동 독려 지속

  정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크게 확산되면서,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지속해왔다.

    *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 등

<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 >

▣ 대부협회를 통해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민간자율회의체) 소속 사이트 업체의 

영업방식 개선 조치 및 사이트 자정활동 지원(ʹ23.2월)

 ▸ 사이트는 더 이상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징구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음

 ▸ 접속시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이 팝업창으로 노출되고, 글을 작성한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자동 발송

▣ 관계기관(금감원·지자체[서울시·경기도]·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 사이트 점검(ʹ23.4~5월)

 ▸ 서울시·경기도에 등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10곳을 점검하여 수사의뢰 

및 지자체 행정제재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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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부이용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한다는 문제가 언론 등에서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이트 관리·감독기관인 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3.11.22.(수) 14:00, 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대부금융협회

  금번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하여 집중 수사·단속하는 등 강력히 조치

하기로 하였다.

  대부협회는 사이트 업계의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시 피해예방 소비자

경보 발령 또는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IT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제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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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조문희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02-2100-2523)

담당 부서

<총괄>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

책임자 국  장 이명규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신동호 (02-3145-8266)

<공동>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책임자 단  장 서영관 (02-2133-8813)

담당자 팀  장 김종윤 (02-2133-8840)

<공동>
경기도

지역금융과

책임자 팀  장 박정남 (031-8030-4711)

담당자 전문관 정기준 (031-8030-4716)

<공동>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은미 (032-440-5093)

담당자 팀  장 전부선 (032-440-4226)

<공동> 대부금융협회
책임자 전무이사 이재선 (02-6710-0802)

담당자 부  장 신준식 (02-67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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